
- 1 -

<홀태> , 脫穀機, Thresher, 농업박물관소장.

31번째, 농기구이야기

수확한 벼 알곡을 훑는 연장‘홀태’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0.10.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 2 -

정면 측면

1. 홀태의 개념

  홀태는 촘촘한 날 사이에 벼․보리․밀 따위의 이삭을 끼워 넣고 훑어내는 농기구이

다. 홀태는‘홅다 → 홅+애 → 홅애 → 홀태’로 훑어낸다는 의미로 그 유래를 찾

을 수 있다.  

 조선후기의 문신 서호수(徐浩修)가 편찬한《해동농서 海東農書》의 ‘그l(稻

箸)’나 1886년 정병하의 《농정촬요 農政撮要》의 ‘도발(稻拔)’은 이것을 가리

키는 말로 지역에 따라‘기네’,‘베홀깨’,‘훌챙이’,‘치게’,‘청치기개’,‘찌

깨’,‘첨치’,‘왜홀태’,‘벼훑이’,‘ 호리깨’,‘그네’라고도 한다.

 

2. 홀태의 형태 

  홀태는 수확한 벼 알곡을 훑는 농기구로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는 발달된 농기구

의 형태이다. 그 형태는 길고 두툼한 각목의 앞 ․ 뒤쪽에 네 개의 다리를 달아 가위

다리 모양으로 떠받치게 하고,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로 만든 틀을 끼운 몸체에 

가위다리 모양으로 네 개의 다리를 달아 떠받치도록 하였다. 무게가 가벼우므로 작

업할 때 들려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몸체에 줄을 묶고 발판을 걸쳐, 일하는 

사람이 발판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발판 위에 돌을 올려놓아 홀태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탈곡의 원리는 촘촘한 빗살 사이에 벼 이삭을 넣고 잡아당기어 내며 벼 이삭이 

떨어지는 것으로 벼 이삭을 훑어 내는 원리이다.‘벼훑이’를 여러 개 나열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홀태를 이용하면 하루에 벼 5~6가마 정도를 털어 낼 수 있다고 한

다.   



- 3 -

<개상> <도리깨> <벼훑이>

<개상>의 사용모습 <도리깨>의 사용모습

<벼훑이>의 사용모습

3. 터는 연장

  

  한 해 농사의 마무리는 곡식을 털고 고르는 일로써 음력 9월 무렵이 된다. 터는 

연장으로는 홀태 이외에도 개상 ․ 도리깨 ․  벼훑이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운기에 

연결한 탈곡기, 수확기와 탈곡기를 겸한 콤바인까지 등장하였다. 

  개상은 수확한 볏단이나 보릿단을 자리개(볏단이나 보릿단을 감는데 사용하는 

줄)로 감아 잡고 세차게 내리쳐 곡식의 낟알을 떨어낸다. 도리깨는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 알곡을 떨고, 벼훑이는 대쪽 둘을 맞붙여 묶어서 벼이삭을 한 가닥씩 훑어

서 낟알을 뜯어낸다. 

  가을걷이가 넉넉지 않은 서민층에서는 개상을 따로 만들지 않고, 절구로 대신한

다. 개상질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지 않는 곡식이 있게 마련이다. 곡식이 귀했던 

옛적에는 이것을 따로 모아두었다가‘벼훑이’로 떨어내었다. 

  이와 같이 이들 연장은 모두 곡식을 터는 연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터는 연장과 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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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모양돌칼> <벼훑이> <손홀태> <홀태>

<탈곡기> <벼 탈곡 모습> <콤바인>

 4. 홀태의 역사

  

    홀태는 벼 이삭을 훑어 내는 기구로 그 시원은 ‘벼훑이’에서 찾을 수 있다. 

‘벼훑이’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하여‘가락홀태’라고도 하였고‘손그네’, 

‘손홀깨’, ‘훌태’, ‘벼치기’라고도 불렀다. 

  청동기시대는 벼를 수확할 때 돌칼로 이삭의 모개미(목)를 잘라 거두었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줄기와 껍질이 질긴 벼를 거둘 때는 마땅치 않았다. 보리나 수수같은 

곡식은 이삭째로 절구에 넣고 찧으면 줄기는 물론이고 껍질도 같이 볏겨지지만 벼

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넣고 이삭을 훑어보았더니 잘되었던 것이

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벼훑이’이다. 

  

<터는 연장의 발달과정>

 

  

‘벼훑이’는 나중에 ‘손홀태’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홀태’로 발전하게 된다. 

‘홀태’는 ‘손홀태’보다 빗살 개수가 많아 좋고, 또 두 손을 모두 벼를 잡고 훑

는데 쓰니까 한 손만 쓰는‘손홀태’보다 손쉽게 더 많은 낟알을 얻을 수 있었다.

  빗살은 처음에는 널빤지를 다듬어 만들었지만, 일제시기 때 쇠붙이 빗살과 나무

에 굵은 철사를 촘촘히 박은 빗살이 일본에서 들어와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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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러 ‘쇠 홀태’ 또는 ‘왜 홀태’라고 했다. 

  ‘홀태’의 다른 명칭 ‘그네’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 나온 《해동농서》라는 

책에 처음으로 실렸었다. 그때까지는 곡식을 떨어낼 때 ‘개상’이나 ‘탯돌’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벼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천석

군, 만석꾼으로 불리는 쌀부자가 많이 생겼다. 벼농사가 적어 타작거리도 얼마 안 

되는 농부들은 여전히 개상질로 타작을 했지만, 쌀부자들은 많은 벼를 타작할 때 

새로운 농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홀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보리나 조와는 달리 ‘도리깨’로는 벼의 알곡을 떨어 내지 못하므로 ‘홀

태’와 같은 훑는 방법으로 탈곡하게 되었다. 이 훑어 내는 원리가 발달하여 원통

형 답단식 탈곡기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는 동력을 이용한 탈곡기로, 요즘에는 콤바

인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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